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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돈육 관세긴급조치 발동

 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수입 돈육의 관세를 인상하는 ‘관세긴급조

치’(세이프가드)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. 이 조치는 WTO 협정상의 일반

세이프가드(SG)나 특별세이프가드(SSG)와는 달리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

(제7조의 6)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수입제한조치이다. 발동기간은 2004년 8

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이다. 

  발동요건은 분기별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%를 초과하

는 경우이며, 2001년이후 4년 연속 발동되고 있다.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

1kg당 지육은 510.03엔(관세 100엔), 부분육은 681.08엔(관세 135엔)으로 인

상된다. 향후 시장가격의 동향이 주목된다. 

1. 돈육수입 동향

  일본의 돈육 관세긴급조치는 연도초에서 각 분기말까지 누계 수입량이 

과거 3년 평균수입량의 119%를 초과하는 경우, 연도말까지 기준수입가격

(관세포함가격)을 인상하는 조치이다. 

  돈육 수입이 증가한 것은 미국에서 2003년 12월 광우병(BSE)에 의해 일

본이 대미 소고기 수입을 중단함에 따른 대체수입에 의한 영향이 크다. 이

에 의해 돈육수입이 급증, 2004년 1분기(4∼6월) 수입이 31만 6,755톤으로 

발동기준물량 25만 7,004톤을 대폭 초과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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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세인상 내용

  이와 같이 수입량이 발동기준을 대폭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동되는 

것이며, 발동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연도말인 2005년 3월 31일까지이

다. 발동이후 수입기준가격은 돈육의 수입가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진

다. 또 관세는 지육과 부분육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. 

  일본은 UR 협상에서 기준수입가격을 1kg당 지육은 409.90엔, 부분육은 

546.53엔으로 관계 국가와 합의한 바 있다. 이에 근거하여 지육의 경우 운

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가격(CIF)이 1kg당 149엔까지는 361엔의 종량세

가 부과되며, 수입가격이 149에서 489엔까지는 수입기준가격이 409.90엔에

서 510.03엔으로 인상되고, 이 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서 징수

된다. 또, 수입가격이 489엔을 초과하면 4.3%의 종가세가 부과되며, 세율은 

발동이전과 동일하다. 

표 1  돈육 수입량 동향
단위：톤

수입량
발동기준수량

(과거 3년 평균수입량의 119%)

 과거 3년간 4∼6월 평균 215,970
257,004

 2004년 4∼6월 316,755

표 2  발동후 기준수입가격

단위：엔/kg

기준가격 관세 발동후 기준수입가격

  지육

  부분육

409.90

546.53

100.13

134.55

510.03

68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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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  관세긴급조치 발동이후 수입가격, 지육의 경우

수입가격(CIF, 엔/kg)393 489

발동시
510.03

관세포함
가격
(엔/kg) 관세부과후 가격

관세율
4.3%

통상시
409.90

수입가격

48.9 149.03

분기점가격종량세적용한도가격

3. 향후 가격전망

  관세긴급조치는 생산자 보호가 목적이다.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실효성

에 대해서 최근 의문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즉, 발동이후 도매가격

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도 있다는 점이다. 

  일반적으로 관세긴급조치가 발동되면, 수입품의 관세가 인상되어 수입

량이 감소하여 국내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발동의도이다. 과거 3

년간에 걸친 경험을 보면, 의도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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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관계자들 중에는 이번에 발동되어도 국내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

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다. 수입품은 햄 등의 가공용 원료가 많은데 

대하여 국내산은 가정용으로 슈퍼 등에서 팔리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

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. 

  지난해 발동이후 11월경 국내산 도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여 농협이 국

내산 돈육을 매입, 시장가격조정에 개입한 적도 있다. 그래서 수입 감소에 

의한 도매가격 인상효과는 약해지고 있다. 

  2003년도 수입실적을 보면, 냉동육이 수입돈육의 77%를 차지하였다. 지

난해 8월 관세긴급조치가 발동된 이후의 도매가격이 발동이전의 4∼7월간

보다도 낮았던 적이 있다. 불고기용의 덴마크산도 2001년과 2002년에 이와 

같은 현상이 있었다. 

  식육업계에서는 냉동돈육의 90%를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

있다. 냉동육은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소업자는 부담증가를 

각오하고 점유율을 높인 면도 있다. 또 농림성에서 부과하는 관세수준이 

수입업자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견해도 있다. 

  한편, 수요면에서는 4∼7월은 여름철 수요확대가 예상되어 수입돈육의 

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9월 이후는 수요감소로 인하여 재고

를 가지고 있는 수입업자는 싸게 판매하는 경향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

점도 지적되고 있다. 

  축산업계에서는 돈육 관세긴급조치가 없다면 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날 

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, 현행 제도는 국내산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

가 약하다고 하는 주장도 확대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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